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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선생님, 화이팅！！】 

안녕하세요.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. 

12월 27일자「리빙구 오카야마」의 칼럼「배움의 기억」에 제 글이 

게재되었습니다. 

칼럼에서는 현대 선생님들의 응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담아 제가 

초등학교 시절에 큰 영향을 받아 지금의 자신의 원점이 된 자신감을 얻은 

담임, 이노우에 선생님과의 에피소드를 게재해, 전 회에 이어 기고문 

소개가 되었지만, 꼭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. 

■■ 이하, 12월 27일 리빙구 오카야마 「배움의 기억」에서 인용 ■■ 

〔배움의 기억〕 

「배움」에 있어서 제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, 

오카야마시립 시카타초등학교 5 ~ 6 학년 때의 담임이었던 이노우에 

선생님입니다. 

어쩌면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, 당시의 저는 사람들 

앞에서 잘 이야기도 못 하고, '「소극적」이어서 성적표에도「좀 더 



적극적으로 행동할 것」이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. 

 그런 성격 때문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으로부터「이 문제 아는 사람?」 

이라고 질문해도 손을 들지 못했고, 선생님께서「오모리, 이 문제 

알겠어? 」라고 지명이라도 하면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 할 

뿐이었습니다. 그래서 학급에서도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, 지금은 

오카야마 시장을 맡고 있지만, 당시의 동급생들 중 저를 기억하는 사람은 

매우 적지 않은가 싶습니다. 

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IQ 테스트가 있었습니다. 좌우에 나열된 

가감승제 수식의 두 답변 중 어느 것이 큰가를 표시하는 것이었습니다. 

속도와 정확성을 겨루는 시험이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때는 학급에서 

가장 빨리 풀 수 있었습니다. 그래도 소극적인 저는 가장 먼저 손을 들 수 

없었고, 언제나처럼 머뭇머뭇하다가 우연히 이노우에 선생님과 눈이 

마주쳐 할 수 없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는데 그 후에도 한동안 학급의 

누구의 손도 오르지 못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

이노우에 선생님은 내 답안을 대충 확인하고 답이 모두 맞는지를 

보시고는「정말? 오모리니. 잘 하잖아」라는 표정으로 고개를 좌우로 

흔드셨습니다. 그 모습을 봤을 때 무엇을 해도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

자신에게 자신감이 붙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

그리고서 바로 자신이 변화되진 않았지만, 지금 생각하면 이 때 얻은 

자신감이 지금 저의 원점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. 

선생님의 한마디 한 동작은 가르침을 받는 아이들에게 정말 큰 영향을 

줍니다. 앞으로의 오카야마의 어린이들을 위해서도 선생님, 화이팅! ! 



오카야마 시장 오모리 마사오 

■■ 인용은 여기까지 ■■ 

시간은 참으로 빨라 금년도 이제 몇일. 이번이 연 내 마지막 메일 

메거진 입니다. 

이 겨울은 따뜻한 겨울이 될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침저녁은 

싸늘합니다.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 빛나는 신년을 맞이하시기를 

기원함과 동시에 새해도 오카야마시의 더욱 큰 비약을 향해 변함없는 

응원을 부탁드립니다.  


